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KCC, 현대그룹 회계장부까지 열람
서울지방법원, 현대상선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허용 결정

법원이 금강고려화학(KCC)가 제기한 현대상선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.

KCC에 따르면,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KCC가 1월12일 현대상선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

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상선 측에 KCC가 신청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2

월23일 결정했다.

열람신청이 받아들여진 문서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작성된 회계장부 및 서류 일체로 현대상선은 그동

안 공개를 거부해왔다.

KCC는 현대상선이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으며 현대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

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.

KCC 관계자는 “KCC는 현대상선 주식 6.18%를 소유한 주주로, 법원의 결정은 상법에 보장된 주주의 권리

를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며 현대상선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

것”이라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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